
Methanol 공급과잉 해소 불가능
신규·폐쇄 플랜트 가동 잇따라 … Methanex 수급 쥐락펴락

세계 Methanol 공급과잉이 해소될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ICI는 2000년 11월 영국 Billingham 소재 Methanol 50만톤 플랜트 가동을 중단했다. 가격하락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Methanex에게 1500만파운드(2200만달러)에 매각하고 2001년 4월까지 톨링 생산키로 합의

한 플랜트이다.

그러나 2001년 Equatorial Guinea의 Bioko Island 소재 Methanol 85만톤 플랜트가 가동돼 생산량 중 40만톤

정도가 유럽으로 유입됨으로써 ICI 플랜트의 가동중지가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했다.

Borden Chemicals & Plastics도 미국 루이지애나주 Geismar 소재 Methanol 100만톤 플랜트 가동을 중지할

방침이나, Methanex가 캐나다 BC주 Kitimat 소재 Methanol 52만톤 플랜트를 재가동할 예정으로 있어 상쇄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Methanol 시장의 공급과잉 문제는 Methanex가 쥐고 있는데, Methanex는 Kitimat 플랜트 가동을 중지

한 지 1년만인 2001년 7월1일 재가동했다.

Methanex는 캐나다 AB주 Medicine Hat 소재 Methanol 26만톤 및 루이지애나주 Fortier 소재 57만5000톤

플랜트 가동을 1999년부터 중지하고 있다. 또 2000년초 Sterling Chemicals로부터 생산권을 인수한 텍사스주

Texas City 소재 45만톤 플랜트도 2000년 7월1일부터 2001년 1월까지 가동을 중지했다.

Saturn Methanol은 트리니다드의 Point Lisas 소재 Methanol 86만톤 플랜트를 2001년 3월 재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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